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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핑소스, KDDI 오픈 이노베이션 펀드 3호로부터 전략투자 유치…"현지 리테일테크 시장 선점 나서"

- 'KDDI 오픈 이노베이션 펀드 3호'를 통한 투자로 일본 시장 진출 가속화
- 딥핑소스, AI 리테일테크 솔루션으로 소매업계 DX 혁신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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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딥핑소스가 KDDI 오픈 이노베이션 펀드 3호로부터 전략투자를 유치했다. ⓒ 딥핑소스, KDDI



2025년 6월 10일 - AI 리테일테크 전문기업 딥핑소스(대표 김태훈)가 일본 통신사 KDDI의 기업벤처펀드인 KDDI 오픈 이노베이션 펀드 3호(운영자 Global Brain)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다.

해당 펀드는 이미 지난 2019년 딥핑소스의 시리즈 A 라운드 당시 리드 투자자로 참여한 바 있다. 딥핑소스는 이번 후속 투자를 통해 일본 시장 진출과 글로벌 사업 확장을 더욱 가속할 전망이다.

KDDI는 5G 통신을 중심으로 개인 고객에게는 'au', 'UQ 모바일', 'povo' 등의 멀티 브랜드로 서비스를 전개하고, 법인 고객에게는 'KDDI BUSINESS' 브랜드를 통해 일본 및 해외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는 KDDI 오픈 이노베이션 펀드를 운영하여 AI 및 딥테크 등의 분야에서 유망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KDDI의 미래 성장을 이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김태훈 딥핑소스 대표는 "KDDI와 같은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어 매우 영광"이라며 "이번 투자를 통해 일본 소매업계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나아가 아시아 전체 시장으로의 확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딥핑소스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데이터 익명화 기술을 기반으로 매장 운영을 최적화하는 AI 솔루션을 제공한다. 대표 솔루션인 '플러스 인사이트(PLUS INSIGHT)'와 'SEAL'은 매장 내 고객 동선과 행동을 분석해 매출 증대와 운영 효율성 향상을 동시에 실현한다.

국내에서는 이미 BGF리테일(CU), 롯데월드 등 다수의 주요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력을 입증했으며, 실제 매장에서 매출 30% 증대 효과를 달성한 바 있다. 현재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해외에서 창출하고 있으며, 일본 시장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딥핑소스는 이번 투자를 통해 KDDI가 보유한 네트워크와 비즈니스 전문성을 활용하여 일본 소매업계의 고객 경험과 매장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글로벌 브레인(Global Brain)의 홍주표 파트너는 "온라인과 달리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제약이 많았던 오프라인 리테일 업계에서 ▲실시간 프라이버시 보호가 가능하면서도 ▲ 점포 내 운영 과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딥핑소스'의 에이전틱 AI 기술은 업계의 오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동반자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해당 기술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딥핑소스의 글로벌 확장을 위해 KDDI와 Global Brain이 전략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태훈 대표는 "일본 시장에서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와 북미 등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AI 리테일테크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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